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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인생에 큰 풍랑이 닥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 장에 등장하는 배 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살기 위해 각자의 신을 부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선장과 선원들이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열심히 신앙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요나는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모습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세워 놓고 우리에게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위기에 빠르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은 관건은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 속에서나마 풍랑이 올 것을 예견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을 수 없었던 요나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눔] 

아래 설교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11. 지난 주에 우리는, 요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였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가, 소위 빛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7.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찾으실 것이고, 자기를 찾으시되, 반드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풍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6.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학력과 출신과 능력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쇠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원들은 풍랑을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받아들였지만, 요나는 그 풍랑이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는 고난과 실패,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